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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겼어요.

“제넬린 언니! 같이 그림 그릴래?” 

여동생 조조가 종이를 흔들며 말했어요.

제넬린이 흘긋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 돼.”

“알았어.” 조조는 얼굴을 

찡그리며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화면을 내리고, 화면을 

내리고, 화면을 내리고, 귀여운 

동물 영상. 유명한 사람들 영상. 

춤추는 아이들 영상. 제넬린은 

몇몇 영상은 자신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몇 개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제넬린은 그것들을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좋은 영상도 

많잖아.’ 제넬린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몇 동영상은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방법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제넬린.” 엄마가 부르셨어요.

“네?” 제넬린은 이제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저녁으로 해물볶음밥을 먹을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드는 걸 

도와주겠니?”

제넬린은 해물볶음밥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식탁을 차리는 것만 하면 

안 될까요?"” 제넬린이 말했어요. “그 

뒤에 설거지도 도와드릴게요.”

“그러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부탁하면 제때 바로 

식탁을 차려야 해. 그런 다음엔 

휴대폰을 반납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요.” 제넬린이 말했어요.

제넬린은 계속해서 영상을 봤어요. 

다시 한번, 그 영상들을 보지 말아야 

샬럿 라카발 스피크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넬린은 엄지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넘겼어요. 영상들이 휙휙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멈추고 영상을 

하나 본 뒤,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또 멈췄어요. 나쁜 

말이 많이 나왔지만, 재미있어서 계속 

보았어요. 그런 다음, 다시 계속 화면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동영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다음 

것도. 그다음 것도. 화면을 내리고, 

화면을 내리고, 멈추기 어려웠어요!

결국 제넬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흠, 어쩌면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
‘안 돼.’ 제넬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신은 제넬린에게 속삭였고, 제넬린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었어요. 손이 

여전히 휴대폰 근처에 맴돌았어요. 

정말 유혹이 컸어요! 제넬린은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동영상을 그만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엄마가 식탁을 차리라고 

부르셨어요. 제넬린은 벌떡 일어서면서 

씩 웃음을 지었어요. 식탁을 차리는 

일은 제넬린이 휴대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제넬린은 그릇들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엄마, 휴대폰에서 나쁜 

것들을 몇 개 봤어요.” 제넬린이 툭 

이야기를 꺼냈어요.

음식을 만드시던 엄마가 제넬린을 

쳐다보셨어요. “어떤 건데?”

“그냥, 나쁜 말이나 나쁜 동영상 같은 

거요.” 제넬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제넬린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넬린은 그저 잔을 하나씩 자리에 

놓기만 했어요.

“계속 봤어요.” 제넬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신이 그만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엄마는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물볶음밥을 올려놓으셨어요. 

“때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기도야.”

제넬린은 활짝 웃었어요. “그럼 저는 

옳은 일을 한 거네요.”

“확실히 그랬지.” 엄마는 제넬린에게 

식탁에 올릴 숟가락을 건네셨어요. 

“인터넷이 전부 나쁜 건 아니야. 우린 

제넬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제넬린은 다음 동영상이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다음 것도. 

그다음 것도.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도 있지. 하지만 

나쁜 것을 모두 다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 영상을 보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 

하면 나쁜 것을 보게 될 때 엄마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제넬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번에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동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휴대폰 없이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모두에게 

말해 주겠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저녁을 먹고 나면 조조와 그림을 

그릴 거예요!” 

36  친 구 들  2 0 2 4 년  3 월 호   37


